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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음악" 장성군, 황룡강 음악힐링축제 5월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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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 '장성 뮤직 페스티벌' 공연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2025.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장성군이 매년 봄 개최해 온 '황룡강 꽃축제'를 대신해 음악을 전면에 내세운 '음악힐링축

제'를 새롭게 선보인다.

장성군은 다음 달 23일부터 사흘간 황룡강 일대에서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자연, 음악, 힐링'을 주제로 기존 꽃축제의 부대 행사였던 뮤직페스티벌을 축제 중심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기후 변화로 봄꽃 개화 시기 예측이 어려워지자 경관 중심에서 문화 콘텐츠 중심 축제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축제 첫날에는 홍진영과 박성온 등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고, 둘째 날에는 로이킴과 이예준 등이 공연을 펼친다. 

고향사랑기부 참여자나 지역 소비 영수증을 지참한 방문객에게 공연장 앞좌석을 우선 배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장성 버스킹 전국대회'에는 본선에 오른 20개 팀이 출전해 축제장 곳곳에서 경연을 펼친다. 경연을 통과한 10개 팀은 축제 마

지막 날 결선 무대에 오른다. 장성대교 아래 수상자전거를 비롯해 힐링열차와 원목놀이, 음악놀이 등 놀거리도 운영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단순히 보고 가는 축제가 아니라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체류형 콘텐츠도 강화했다"며 "가족, 연

인 누구나 함께 와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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